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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수있을것같다”며“직원들과하나된마음

으로 글로벌 DRM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신

없는나날을보내고있다”고전했다.

국내 대표적인 DRM 업체인 파수닷컴은 창립

이후 가장 바쁜 일정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

다. 밀려오는컨설팅및제안요청에영업사원이나

개발팀들이꼬박 밤을세우기일쑤다. 2000년 설

립 이후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다. 언론을통해내부정보의유출문제가사회문제

화되면서, 기업이나공공기관들이내부보안에눈

을돌리기시작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그동안보안이라고하면외부의침입

을경계하는데만신경을썼던기업이나공공기관들

이내부의정보유출에대한대비책에도눈을돌리기

시작한것이다. 이때문에내부정보보안솔루션업

체인파수닷컴의경우, 현재국내외를포함해총30

여개의프로젝트를진행중일정도로정신이없다.

조 대표는“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이르기에사내정보유출빈도도그에비례

해많다”며“이에따라기업문서보안기술의실적

용사례도많고문제점도출도자연스럽게많아져

기술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은시간문제라고자신했다.

그는이어“DRM 솔루션은미국이먼저시작했

지만, 기술력은우리나라가훨씬앞서있다”며“기

업문서보안시장에서는우리가갖고있는노하우

를십분활용한다면미국의대기업들과충분히겨

뤄볼만하다”고단언했다. 일본에도몇몇플레이

어가있지만경쟁상대가아니라고본다는것. 역시

미국이주요경쟁대상인데, 마이크로소프트나어

도비시스템즈같은대기업이나몇몇DRM 전문업

체들과충분히겨뤄볼만하다고전했다. 

조대표는“콘텐츠가대중화되려면누구나콘텐

츠를만들어판매할수있고호환할수있어야한

다”며“이같은제도가잘정착되려면간편한과금

결제방법과DRM 표준이시급히해결돼야한다”

고전했다. 조대표는“콘텐츠산업활성화는물론

외산DRM이국내시장을장악하는상황을막기위

해서라도DRM 표준정립은중요하다”며표준문

제는여전히DRM 시장확대의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했다.

조대표는“국내콘텐츠산업이글로벌리딩기업

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DRM시장의활성화가우

선 전제돼야 한다”며“DRM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가적극적으로홍보및마케팅을펼쳐표준화를이

룬다면세계시장석권은충분하다”고낙관했다. 

글 권경희 기자∙사진 이혜성 기자

자적인기술력만이중소업체가세계최

고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굳게믿고있습니다. ‘국내제

일’이아니라‘세계제일’로도약하는진정한의미

의‘마켓리더’로회사를키워갈것입니다.”

올해로창립5주년을맞은파수닷컴조규곤대

표는 지난달 10일 창립기념식을 통해‘글로벌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기업원년’을선포했다.

이와함께오는2010년매출500억원달성을목표

로세웠다. 조대표는“올해매출60억원은무난히

글로벌DRM 기업으로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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